
비타민·드링크는 의약품 아니다!
규제개혁위원회 , 의약부외품으로 분류 … 약국 영업시간도 연장

비타민제나 피로회복용 드링크류, 안전성이 검증된 소화제와 해열제 등이 조만간 의약외품으로 분류돼 일반

슈퍼마켓 등에서 자유롭게 판매될 것으로 보인다.

또 새벽 2시까지 영업하는 심야약국이나 24시간 내내 영업하는 약국도 늘어나 일반인들이 약을 쉽게 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편의 증진과 의약품 유통효율화를 위해

비타민제 등 안전성이 확인된 일부 일반 의약품들을 의약외품으로 지정해 약국 이외 상점에서의 판매를 확대

키로 합의했다.

약국 이외 삼점 판매대상 의약품으로 피로회복용 드링크류, 소화제, 해열제, 강장제 등이 거론됐는데 별다른

부작용 사례가 없고 안전성이 확보된 것들부터 의약외품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의약분업 정착과 의약품 오·남용 등을 감안해 의약외품 지정을 확대하되 단계적으로 추

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가장 먼저 비타민제와 드링크류가 의약외품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으며, 다음으로 소화제나 해

열제 등이 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국민들의 의약품 구매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지역거점별로 심야약국이나 24시간 약국을 지정하고, 지역

언론이나 보건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약국운영 정보를 안내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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